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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재-챔프신인왕경쟁 볼만하네
PGA마야코바클래식오늘개막

한차례우승한챔프한발앞서가

포인트로신인왕선정하지않고

시즌종료후회원투표로결정

임성재

캐머런챔프

임성재(20)가미국프로골프(PGA)투어마야코

바클래식(총상금 720만 달러)에서 2018-2019시

즌신인상경쟁을이어간다.

마야코바클래식은 8일부터나흘간멕시코킨타

나오로주플라야델카르멘의엘카말레온 GC(파

71 6987야드)에서열린다.

이 대회에서는 임성재와 캐머런 챔프(23 미국)

의시즌초반신인상경쟁에팬들의관심이쏠린다.

임성재는2018-2019시즌첫대회로열린세이프

웨이오픈에서공동4위에오르며기선을제압했으

나 챔프가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지

금은한발앞서가는모양새다.

PGA투어신인상은포인트로순위를정하는것

이아니라시즌을마친뒤회원들의투표로수상자

가결정된다.

따라서이미우승을한차례한데다가특유의장

타로벌써PGA투어에서화제를몰고다니는챔프

가시즌초반다소우위를보이는상황이다.

이번 대회에서도챔프는토니피나우(미국), 조

나탄베가스(베네수엘라)등투어의내로라하는장

타자들과함께 흥행그룹에편성되는대우를받았

다.

반면 임성재는 월요 예선 통과자인 코리 코너스

(캐나다), 스폰서초청선수인홈코스의세바스티

안바스케스(멕시코)와함께1, 2라운드를치른다.

임성재와챔프는올해 2부투어인웹닷컴투어에

서도경쟁했는데이때는임성재가상금1위,올해의

선수 등을 휩쓸며 상금 6위의 챔프에 비해 월등한

성적을냈다.

하지만 PGA 투어로무대를옮긴 2018-2019시

즌에는챔프가페덱스컵포인트8위,상금9위를기

록 중이고 임성재는 페덱스컵 포인트 24위, 상금

31위에올라있다.

두부문모두이번시즌신인가운데서는 1, 2위

다.

조던 스피스와 리키 파울러(이상 미국)와 같은

톱랭커들도이번대회에출전한다.

지난해OHL 클래식이라는명칭으로열린이대

회에서 3위에 오른 김시우(23)도 어니 엘스(남아

공),라이언아머(미국)와한조로1, 2라운드를치

른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 김시우 외에 배상문

(32), 강성훈(31), 이경훈(27), 김민휘(26)가 출

전선수명단에이름을올렸고한국계선수는제임

스한(37), 존허(28 이상미국), 대니리(28 뉴질

랜드)가나온다. /연합뉴스

KPGA대상주인공은?
이형준 박효원 맹동섭오늘개막시즌최종전서결정

이형준 박효원 맹동섭

2018시즌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가마지막대회인골프존 DYB교육투어챔피언

십(총상금5억원)만을남겨뒀다.

8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안성의 골프존카운티

안성H의 레이크힐 코스(파70 6865야드)에서

열리는이번대회에선이번시즌코리안투어제네

시스대상의향방이결정된다.

현재 제네시스 포인트 1위는 이형준(26)으로

4514점이고, 박효원(31)이 80점 차이로뒤쫓고

있다.

지난주A+라이프효담제주오픈에서각각준

우승과우승을차지한두선수는1위였던박상현

(35)을밀어내고1 2위로치고올라왔다.

이미 상금왕을확정한박상현(4412점)은 3위

로내려섰고,맹동섭(31)이3733점으로4위다.

제네시스 상금 순위상위 59명의 선수가출전

하는이번대회에선우승자에게제네시스포인트

1000점을준다. 2위600점, 3위520점,최하위인

59위에도13점이부여된다.

박상현이이번대회대신일본투어에출전하기

때문에대상싸움은이형준과박효원,맹동섭의3

파전으로압축됐다.세선수는1라운드를같은조

에서경기한다.

가장유리한고지에있는이형준의경우 2014

년부터 매년 코리안투어에서 1승씩을 챙겼는데

이번시즌엔우승없이준우승만두번했다.최종

전에서 우승하면 5년 연속빠짐없이 1승을 챙기

면서대상타이틀도거머쥐게된다.

가을사나이 이형준은투어챔피언십에유난

히강해2014년과2016년에이대회우승컵을들

어올린좋은기억이있다.

지난주제주대회에서144개대회만에첫우승

을신고한박효원도2개대회연속우승과제네시

스대상에대한욕심을숨기지않는다.

박효원은 기회가된다면시즌2승과대상수상

으로최고의시즌을보내고싶다며 마지막까지

스릴넘치는승부를펼치겠다고말했다.

대상을위해서는반드시우승이필요한맹동섭은

마지막기회라고생각하고최선을다하겠다.마지막

에웃는자가되겠다고각오를다졌다. /연합뉴스


